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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배포일시 2021. 8. 18(수)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철도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이우제, 사무관 나정재·김태훈

∙☎ (044) 201-3940, 3947

철도운영과 담 당 자
∙과장 오수영, 사무관 홍종길

∙☎ (044) 201-4631

철도건설과 담 당 자
∙과장 김민태, 사무관 임성훈

∙☎ (044) 201-4782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 국가균형발전 도모, 

철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철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MBC, 8.16(월) 20:00, 8.17(화) 20:00) >

◈ 기존 철도·도로 모두 ‘적자’인데...춘천∼속초까지 또 ‘고속철’

◈ 2조 3천억원 짜리 고속철도...줄어든 시간은 고작 ‘2분’

◈ 사라지는 무궁화호...39억 적자에 끊긴 ‘서민의 발’

<① 고속철도 건설사업 관련 >

□ 철도는 국가 기간교통망으로서 계획, 건설과정에서 경제성은 물론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환경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노선 및 역 결정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지역주민/지자체 의견수렴 포함),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철도망 확충과정에서 경제성 환경오염 최

소화는 물론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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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궁화호 축소 관련 >

□ 국토교통부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속철도망을 확충하여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8월부터 KTX를 16회 증편하는 한편

무궁화 열차를 4회 감편하고 10회 운행구간을 축소함으로써 전체

적으로는 운행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ㅇ 이는 일반열차 수요가 단거리 이용패턴으로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고속열차는 증편하고 일반열차는 운행구간을 조정한 것으로, 언론

에서 언급한 용산~여수EXP(지리산행 열차)와 용산~순천구간 내

무궁화호는 운행횟수는 유지하되 KTX로 이용이 가능한 용산~

익산 또는 용산~광주송정 구간의 운행을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 무궁화호 인당 이용거리(km/인) : (`16) 100.6, (`17) 99.5, (`18) 96.0, (`19) 91.9, (`20) 84.3

□ 아울러, 정부는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벽지노선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매년 코레일에 3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원(PSO)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PSO 지원현황) `19년 3,528억원 → `20년 3,528억원 → `21년 3,796억원

□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39억원을 아끼기 위해서 또는 알짜

노선을 SR에 내줘 코레일에 적자가 발생하여 시골노선을 없

애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철도 운행현황) `16년 13개 노선 주중 340회, 주말 342회 운행 →

`21년 13개 노선 주중 346회, 주말 342회 운행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나정재 사무관

(☎ 044-201-39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